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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도입,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농가의 경제 상황 개선

•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보조금이 더해져 농가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함. 이전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느 때보다 커져 농가소득 증가의 주요인이 되었음.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가 공급 부족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는 농업소득이 증가

• 2020년은 역대 최장 장마 일수, 일조량 부족 등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높아졌던 시기로서 농산물 공급량이 감소함.

• 공급 부족 상황에서 농산물 소비 감소는 미미하였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였고 이는 농업소득 증가로 이어짐.

코로나19가 농가소득에 미친 영향에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동력 공급이 원활치 않아 농가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노무비는 감소하였음.

•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겸업수입이 감소함.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농 간, 농가 간 소득 격차는 축소

• 202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가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축소됨.

•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 소득이 코로나 발생 전인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증가율 21.6%)하여 소득분위 간 격차는

축소되었음.

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상기후에 대응한 자연재해 예방과 재난 발생 후

보상체계 구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2020년에는 소득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영세 고령농가가 저소득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폭을 확대하고 농지연금의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제도도 현장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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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변화 추이

1.1. 2003~2020년 농가소득 변화

농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농가소득 증가를 견인

• 농가소득은 2003년에 평균 2,688만 원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4,503만 원으로 증가하여 역

대 최고치를 기록함(연평균 증가율 3.1%).

• 같은 기간, 평균 농업소득은 1,057만 원에서 1,182만 원으로 소폭 증가(연평균 0.7% 증가)하였으나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3%에서 26.2%로 급감하였음.

• 반면, 같은 기간 농외소득의 비율은 35.0%에서 36.9%로 증가하였으며, 이전소득 비율은 7.6%에서 

31.7%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연도별 농가소득 변화 추이(2003~2020년)

주 1) 바 그래프에 표시된 숫자는 전체 농가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율임. 

2)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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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9~2020년 농가소득 비교

주요 영농형태별 2020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증가,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농가소득 증가를 견인

논벼, 과수, 채소, 축산 농가 모두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축산 농가의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논벼 농가의 2020년 농가소득은 3,528만 원으로서 2019년 대비 16.6% 증가하였으며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28.6% 증가함으로써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많이 기여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농업소득의 

기여도가 높았음.

• 논벼 농가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음. 이는 논벼 수확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였

고 지연되었던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된 결과로 판단됨.

• 과수 농가의 2020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하였음.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피해가 

늘어나면서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였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소득이 전

년 대비 24.3%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었음.

<표 1>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변화(2019~2020년)

단위: 천 원, %

연도 소득
영농형태

전체 논벼 과수 채소 축산

2019년 

농가소득 41,182 30,246 35,273 28,844 75,466

농업소득 10,261 10,032 14,485 11,508 50,558

농외소득 17,327 4,550 4,181 4,221 7,386

이전소득 11,230 13,045 14,356 11,014 14,821

2020년

농가소득 45,029 35,275 40,545 33,893 81,124

농업소득 11,820 10,933 18,005 12,712 55,002

농외소득 16,608 4,986 4,383 4,722 8,503

이전소득 14,263 16,781 16,144 14,092 15,668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농가소득
3,847 5,029 5,272 5,049 5,658

(9.3) (16.6) (14.9) (17.5) (7.5)

농업소득
1,559 901 3,520 1,204 4,444

(15.2) (9.0) (24.3) (10.5) (8.8)

농외소득
-719 436 202 501 1,117

(-4.1) (9.6) (4.8) (11.9) (15.1)

이전소득
3,033 3,736 1,788 3,078 847

(27.0) (28.6) (12.5) (27.9) (5.7)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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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농가의 경우 농가소득이 2019년 대비 17.5% 증가하였는데 주로 이전소득의 증가에 힘입은 결

과임. 채소 농가의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27.9% 증가하였음.

• 축산 농가의 농가소득 증가율은 7.5%로 타 농가에 비해 다소 낮았는데 이는 주로 농업소득과 농외소

득의 증가가 주요인이었음. 축산 농가의 경우 이전소득 증가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축산 농가의 평균 

소득이 타 분야보다 높아 저소득층에만 지급되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종 

농가와 달리 공익직불금의 지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1)

모든 경지규모에서 농가소득은 증가, 중규모 농가의 농가소득 증가 뚜렷

중규모 농가의 농가소득이 증가한 주요인은 이전소득과 농업소득의 대폭적인 증가

•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가소득 증가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에서

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음. 특히 대규모 농가의 소

득 증가가 미미한 수준에서 그친 것은 농외소득의 감소가 주된 원인임.

• 규모별로는 2.0~5.0ha 미만 농가의 소득이 전년 대비 15.5% 증가하여 전 계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

율을 보여주었으며 그다음으로는 0.5~2.0ha 미만, 0.5ha 미만의 순으로 증가 폭이 컸음. 

• 0.5~2.0ha 미만 농가와 2.0~5.0ha 미만 농가의 경우, 이전소득 증가분이 모든 소득원 중 가장 컸으

며 농업소득도 15.9~20.8% 증가하여 전체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데 기여하였음.

공익직불금의 역진적 구조가 이전소득에 영향을 미쳐 경지규모별로 이전소득의 기여 정도에 차이가 존재

•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2020년 농가소득은 3,638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8% 증가하였음. 

이는 주로 이전소득 때문이었는데, 0.5ha 미만 농가의 이전소득 증가율은 0.5~2.0ha 미만 농가에 

비해 높게 나타남. 0.5ha 미만 농가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의 영향으로 판단됨.

• 중규모 농가(2.0~5.0ha 미만)에서는 경지규모가 커질수록 이전소득 증가율이 다른 규모 대비 크게 

나타났으며, 3.0~5.0ha 미만 농가의 이전소득 증가율은 37.2%로 가장 높았음.

• 반면 5.0ha 이상 농가의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451만 원(24.8%) 증가하여 3.0~5.0ha 미만 농가보

다 절대액이나 증가율 면에서 증가폭이 낮았음.

• 이는 공익직불금의 면적 직불금 단가가 역진적으로 설계되어 5.0ha 이상 농가의 농업보조금 증가율

이 3.0~5.0ha 미만 농가에 비해 낮았고, 사적이전이나 비경상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임.

1) 소농직불금의 경우, 축산소득이 5,600만 원 이상인 농가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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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변화(2019~2020년)

단위: 천 원, %

연도 소득
경지규모

전체 0.5ha 미만 0.5~2.0ha 미만 2.0~5.0ha 미만 5.0ha 이상

2019년 

농가소득 41,182 35,053 37,759 49,924 81,494

농업소득 10,261 2,022 8,338 21,111 42,764

농외소득 17,327 20,188 16,738 13,699 17,268

이전소득 11,230 10,407 10,514 12,634 18,185

2020년

농가소득 45,029 36,378 41,724 57,647 82,037

농업소득 11,820 2,136 10,070 24,467 42,390

농외소득 16,608 18,883 16,225 14,193 14,003

이전소득 14,263 13,118 13,193 16,409 22,694

2019~2020
증감분(증감률)

농가소득
3,847 1,326 3,965 7,723 543

(9.3) (3.8) (10.5) (15.5) (0.7)

농업소득
1,559 114 1,732 3,355 -374

(15.2) (5.6) (20.8) (15.9) (-0.9)

농외소득
-719 -1,304 -513 494 -3,265

(-4.1) (-6.5) (-3.1) (3.6) (-18.9)

이전소득
3,033 2,710 2,680 3,775 4,509

(27.0) (26.0) (25.5) (29.9) (24.8)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연령이 높을수록 농가소득 증가 폭 확대, 70세 이상 고령층의 농가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50세 미만 농가의 2020년 농가소득은 2019년과 비슷, 나머지 농가의 농가소득은 2019년 대비 증가

• 경영주 연령 50세 미만 농가의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음. 그 이유는 이전소득

이 전년 대비 42.3%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 증가율이 3.3%에 머물렀고, 코로나

19로 인해 겸업수입의 감소하는 등 농외소득이 15.6% 감소하였기 때문임. 

• 50대와 60대 농가의 농가소득은 각각 전년 대비 5.5%, 7.9% 증가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이전소득 증

가가 있었음.

• 70세 이상 농가의 소득은 전년 대비 591만 원(21.1%) 증가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 폭

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36.9%, 25.1%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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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변화 추이(2019~2020년)

단위: 천 원, %

연도  소득
경영주 연령

전체 50세 미만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9년 

농가소득 41,182 55,219 66,745 47,398 27,989

농업소득 10,261 16,526 13,481 14,191 5,897

농외소득 17,327 28,517 43,834 18,552 7,842

이전소득 11,230 9,203 6,654 11,956 12,163

2020년

농가소득 45,029 55,277 70,417 51,160 33,899

농업소득 11,820 17,071 14,930 15,587 8,076

농외소득 16,608 24,061 44,563 18,243 8,205

이전소득 14,263 13,093 9,232 14,751 15,213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농가소득
3,847 58 3,672 3,762 5,910

(9.3) (0.1) (5.5) (7.9) (21.1)

농업소득
1,559 544 1,449 1,396 2,179

(15.2) (3.3) (10.7) (9.8) (36.9)

농외소득
-719 -4,455 729 -309 362

(-4.1) (-15.6) (1.7) (-1.7) (4.6)

이전소득
3,033 3,890 2,578 2,795 3,049

(27.0) (42.3) (38.7) (23.4) (25.1)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3. 코로나19 전·후의 도농 간 가구소득 비교

도농 간 소득 격차는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

도시 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 격차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가구 흑자액의 차이는 

감소하는 추세

•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평균 62.3% 선에서 큰 변

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가구소득에서 가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을 기준으로 보면, 도시 가구 대비 농가 흑자액 비율

은 2011년에 21.1%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53.0%까지 증가하였음. 농가의 흑자액 증가는 농

촌지역의 물가 상승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판단됨.2)

2) 6대 광역시와 경기도의 2010~2020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6%이나 나머지 도 지역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7%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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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단위: %

주 1)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2) 1인 가구 제외.

3) 가처분소득=가구소득-비소비지출, 흑자액=가구소득-가계지출 

4) 2017년 이후부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소득은 분기별 소득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연산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농가의 소득이 더욱 크게 증가

• 도시 근로자 소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93만 원(4.2%)이 증가하였으나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

자 가구의 소득 증가분보다 높은 385만 원(9.3%)이 증가하면서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59.3%에서 62.2%로 증가함.

• 도시 근로자 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소폭 증가하고,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구소득이 증가하였음.

• 농가의 경우, 이전소득 증가가 전체 가구소득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농산물 가격 호

조, 경영비 감소 등으로 농업소득의 증가 폭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가계지출을 고려하더라도 농가의 경제 상황이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개선

• 가구소득에서 세금, 공과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가 286만 원 증

가하였으나 농가는 439만 원 증가하여 도시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가구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흑자액은 도시 근로자 가구가 전년 대비 331만 원(20.0%) 증가하였으

나 농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469만 원(80.3%) 증가함.

• 도시 가구와 농가 모두 자발적 지출인 소비지출을 비슷한 수준에서 축소하였으나 비소비지출 면에서 

도시는 소폭 상승, 농가는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농가의 가처분소득과 흑자액이 더욱 많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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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도농 간 소득 차이(2019~2020년)

단위: 천 원, %

소득/지출

도시 근로자 가구 농가

2019년 2020년
2019~2020 

증감분(증감률)
2019 2020

2019~2020 

증감분(증감률)

가구소득 69,434 72,362 2,928 (4.2) 41,182 45,029 3,847 (9.3)

가계지출 52,859 52,475 -384 (-0.7) 35,339 34,494 -845 (-2.4)

소비지출 38,167 37,716 -451 (-1.2) 27,221 26,915 -306 (-1.1)

비소비지출 14,693 14,759 67 (0.5) 8,118 7,580 -538 (-6.6)

가처분소득 54,741 57,602 2,861 (5.2) 33,064 37,449 4,385 (13.3)

흑자액 16,574 19,887 3,312 (20.0) 5,843 10,534 4,691 (80.3)

주 1)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2) 1인 가구 제외.

3) 가처분소득=가구소득-비소비지출, 흑자액=가구소득-가계지출

4) 2017년 이후부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소득은 분기별 소득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연산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농가가 도시 근로자 가구와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50대 농가가 가장 작은 격

차를 보여주고 있음. 

• 50세 미만 농가의 가구소득은 동 연령대의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2019년에는 77.6%, 2020년에

는 74.9%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50대 농가는 동 연령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89.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농가 내에

서도 50대가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그 결과, 농가소득이 가장 많았기 때문임.

• 60대와 70세 이상 농가의 경우, 동 연령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 각각 82.5%, 80.3%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50대 이상 가구에서는 도농 소득 격차 축소, 50세 미만 가구에서는 확대

• 50대의 경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7,661만 원에서 7,914만 원으로 3.3% 증가한 반면 50대 

농가의 소득은 6,675만 원에서 7,042만 원으로 5.5% 증가하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2020년에 축

소되었음.

• 마찬가지로, 60대와 70세 이상 가구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도시 

가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도농 간 격차는 이전보다 감소하였음.

•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가구소득 증가에 주로 기여한 것이 이전소득의 증가라는 점에서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없지만 도시 가구 소득 증가분의 대부분은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농가

에서는 농업소득의 기여도도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도시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재난지원금의 증가에만 주로 의존하였다면 농가는 농업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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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있어 직불금 수령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 함께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재난

지원금 등의 직접 지원 효과도 함께 누림.

• 50세 미만 가구의 경우, 농가의 소득 증가분은 미미한 수준(2020년 증가율 0.1%)인 반면 도시 가구

의 가구소득은 2020년에 3.7% 증가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

<표 5> 가구주(경영주) 연령별 도농 간 소득 비교(2019~2020년)

단위: 천 원, %

가구주

(경영주) 연령

2019년 2020년

도시 근로자 

가구(A)
농가(B) B/A*100

도시 근로자 

가구(A)
농가(B) B/A*100

50세 미만 71,186 55,219 77.6 73,808 55,277 74.9 

50~59세 76,605 66,745 87.1 79,143 70,417 89.0 

60~69세 58,831 47,398 80.6 62,016 51,160 82.5 

70세 이상 37,438 27,989 74.8 42,226 33,899 80.3 

주 1)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2) 1인 가구 제외.

3)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소득은 분기별 소득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연산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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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득원천별 소득 변화와 원인

1.1. 농업소득

2020년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5.2% 증가, 주요인은 가격 상승 및 보험금 지급에 따른 농업총수입 증가 

2020년 역대 최장 장마 일수, 일조량 부족 등 자연재해로 인해 다수 노지작물 공급량이 감소한 반면, 농산물 수

요 감소가 크지 않아 수급 불균형 발생, 전년 대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3)

• 주요 영농형태인 논벼(90만 원 증가), 과수(352만 원 증가), 채소(120만 원 증가), 축산(444만 원 증

가) 농가 모두 농업소득이 증가하였음.

<표 6> 영농형태별·소득원천별 소득 증감 비교(2019~2020년)

단위: 천 원, %

　

구분

2019년 수입 및 소득 2020년 수입 및 소득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농업

총수입
경영비 

농업

소득 

농업

총수입
경영비 

농업

소득 

농업

총수입
경영비

농업

소득 

평균 34,436 24,175 10,261 36,033 24,212 11,820 1,596(4.6) 37(0.2) 1,559(15.2)

논벼 28,106 18,074 10,032 28,741 17,807 10,933 635(2.3) -266(-1.5) 901(9.0) 

과수 41,756 27,271 14,485 47,543 29,538 18,005 5,788(13.9) 2,267(8.3) 3,520(24.3) 

채소 35,839 24,330 11,508 34,924 22,212 12,712 -915(-2.6) -2,119(-8.7) 1,204(10.5) 

축산 176,736 126,179 50,558 178,908 123,906 55,002 2,172(1.2) -2,273(-1.8) 4,444(8.8)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논벼 농가) 농업소득 증가는 판매가격 상승과 변동직불금 지급, 경영비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

• 2020년 논벼 농가 농업총수입, 농업소득은 각각 2,874만 원, 1,0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농업총수입

은 2.3% 증가, 경영비는 1.5% 감소하여 농업소득은 9.0% 증가함. 

• 재해에 기인한 생산량 감소와 고품질 쌀에 대한 집밥 수요 증대가 맞물려 생산량 감소율(-6.4%)보다 

3) 7대 곡물의 소비지수는 138.2에서 134.4로 소폭 하락, 5대 채소의 소비지수는 112.2에서 113.8로 소폭 상승, 6대 과일은 36.0에서 31.8

로 하락, 3대 육류는 54.9에서 54.3으로 소폭 하락하여 전반적인 소비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22). 또한 

2020년 도시 가구의 음식·숙박 지출액은 8.5% 감소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은 16.6%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농산물 

소비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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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률(14%)이 더 높아 총수입은 증가함.

• 2019년에 지급하지 않은 변동직불금 2,336억 원4)이 2020년 2월에 지급(농가당 평균 36만 4천 원)

되어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함.

• 논벼 농가 경영비 감소 비율은 채소나 축산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논벼 농가들의 고용 

노동력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과수 농가)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가격의 급등 및 재해보험금 지급으로 과수 농가 농업소득 증가

• 2020년 과수 농가 농업총수입, 경영비, 농업소득은 각각 4,754만 원, 2,954만 원, 1,8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 8.3%, 24.3% 증가함. 

• 봄동상해(꽃(눈) 피해) 및 긴 장마(일조량 부족)로 인한 생육 장애 발생, 태풍으로 인한 낙과 등 초봄

부터 수확기까지 지속적인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고품

질 과일 소비량 증가로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총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함.

• 4대 과수(사과, 배, 단감, 떫은감) 농가는 약 4,414억 원, 전체 과수 농가는 역대 최고인 약 5,173억 

원의 보험금(과수 생산액의 약 11.4%)을 수령하여 농업총수입과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함.

• 2019년 거대재해 영향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여 타 영농형태와는 달리 경영비

가 증가하였음.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노동인력 수급의 문제를 가족노동으로 대체하여 노무비

는 전년 대비 9.6% 감소함.

(채소 농가) 농업총수입 감소분보다 경영비 감소분이 더 커 농업소득 증가

• 2020년 채소 농가 농업총수입, 경영비, 농업소득은 각각 3,492만 원, 2,221만 원 , 1,2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농업총수입(-2.6%)과 경영비(-8.7%)는 감소하였으나 경영비 감소분이 더 커 농업소득

(10.5%)은 증가함.

• 타 품목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채소 소비량이 줄어 농업총수입은 감소함. 하지만 타 영농형태와 

비교해 외국인 고용노동 비율이 높은 채소 농가들은 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어 주요 영농형태 중 노무

비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경영비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함.

(축산 농가) 농업총수입 소폭 증가, 경영비 소폭 감소로 농업소득 증가

• 2020년 축산 농가는 전년 대비 농업총수입(1억 7,891만 원)은 1.2% 증가, 경영비(1억 2,391만 원)

는 1.8% 감소하여 농업소득(5,500만 원)이 8.8% 증가함. 

4) 2020년 논벼 농가에게 지급된 변동직불금은 2018, 2019년 합산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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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 내 국산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여 축산 농가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침. 다

만 학교 급식에 크게 의존하는 낙농 농가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 우유 급식이 중단되어 판로 확

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축종별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음.

• 축산 농가 역시 고용노동이 많은 과수, 채소 농가와 동일하게 노무비가 감소하여 경영비 감소를 이끔. 

하지만 상시 고용노동 비율이 높아 과수와 채소 농가보다는 노무비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1.2. 농외소득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의 여파로 70세 미만 농가에서는 대부분 농외소득이 감소

농외활동 비율이 높은 젊은 층에서 농외소득의 감소 폭이 컸음.

• 코로나19로 겸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2020년 농외소득은 전년 대비 4.1% 감소하였음.

•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농가와 50대 농가에서 겸업소득의 감소폭이 컸으며 반대로 70세 이상 농가

에서는 9.7% 증가함.

• 50대 가구의 경우, 농외노동을 늘림으로써 사업외소득이 17.7% 증가하여 겸업소득의 감소를 상쇄

하였으며, 그 결과 농외소득이 소폭(1.7%) 증가함.

• 70세 이상 가구의 겸업소득 및 사업외소득 또한 증가하여 농외소득 전체적으로는 4.6% 증가함.

<표 7> 경영주 연령별 농외소득 변화(2019~2020년)

단위: 천 원, %

경영주

연령

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농외

소득

농외

소득
농외소득겸업

소득

사업외

소득

겸업

소득

사업외

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평균 17,327 5,828 11,499 16,608 4,930 11,679 -719(-4.1) -898(-15.4) 180(1.6)

50세 미만 4,550 931 3,618 24,061 7,723 16,338 -4,455(-15.6) -3,981(-34.0) -474(-2.8)

50~59세 4,181 759 3,422 44,563 13,850 30,712 729(1.7) -3,881(-21.9) 4,610(17.7)

60~69세 4,221 955 3,266 18,243 5,420 12,823 -309(-1.7) -251(-4.4) -58(-0.4)

70세 이상 7,386 1,830 5,556 8,205 2,244 5,961 362(4.6) 199(9.7) 163(2.8)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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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은 임업 및 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발생

•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수입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으며 제조

업, 건설업, 농업서비스 등에서도 거리두기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함.

<표 8> 겸업수입 변화(2019~2020년)

단위: 천 원, %

업종 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

증감분 증감률

임업 및 어업 639 668 29 4.6

제조업 2,387 2,274 -113 -4.7

건설업 1,111 1,015 -96 -8.7

농업서비스 496 450 -46 -9.3

음식·숙박 2,093 1,650 -443 -21.2

도소매 4,976 3,788 -1,189 -23.9

기타 3,459 2,753 -706 -20.4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사업외소득 중 농업임금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력 부족으로 노동 수요는 높았으나 노동 공급이 원

활하지 않아 실제 수령한 농업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농외임금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는 겸업소득의 감소를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서 농외노동활동을 

늘린 결과로 해석됨. 특히 50대 농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

<표 9> 사업외소득 변화(2019~2020년)

단위: 천 원, %

업종 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

증감분 증감률

급여수입 9,705 9,820 115 1.2

농외임금 9,443 9,614 171 1.8

농업임금 262 206 -56 -21.4

자본수입 1,970 2,024 54 2.7

농지임대수입 331 296 -35 -10.7

기타자본수입 1,640 1,728 89 5.4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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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전소득

공익직불제 도입과 재난지원금 쌍끌이 효과로 2020년 이전소득 전년 대비 27.0% 증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보조금 전년 대비 39.8%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기타공적보조금 전년 대비 

24.3% 증가

• 2020년 농가 이전소득은 1,4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3만 원(27.0%)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공적보

조금이 98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증가액 중 대부분은 공적보조금(299만 원)으로 공익 

직불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 목적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전소득 증대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침.

<표 10> 경영주 연령별 이전소득 변화(2019~2020년)

단위: 천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이전

소득

농업

보조금 

기타

공적

보조금 

이전

소득

농업

보조금 

기타

공적

보조금 

이전

소득

농업

보조금 

기타

공적

보조금 

평균 11,230 2,688 7,882 14,263 3,759 9,796 3,033(27.0) 1,071(39.8) 1,914(24.3)

50세 미만 9,203 5,923 3,268 13,093 7,123 5,752 3,890(42.3) 1,200(20.3) 2,485(76.0)

50~59세 6,654 3,738 2,664 9,232 4,883 4,118 2,578(38.7) 1,145(30.6) 1,453(54.6)

60~69세 11,956 3,128 8,445 14,751 4,400 9,974 2,795(23.4) 1,272(40.7) 1,529(18.1)

70세 이상 12,163 1,818 9,309 15,213 2,819 11,305 3,049(25.1) 1,001(55.0) 1,996(21.4)

주 1)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2) 이전소득 중 사적보조금, 비경상소득은 표시하지 않아, 농업·기타공적보조금 합계가 이전소득보다 적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농업보조금) 공익직불제 실시로 농가당 평균 107만 원 증가, 70세 이상 농가의 보조금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음. 

• 2020년 농업보조금은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39.8% 증가하였음. 경영주 50세 미

만이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712만 원)을 받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업보조금은 감소 추세를 보

임(50대 488만 원, 60대 440만 원, 70세 이상 282만 원). 

• 다만 경영주 연령대별로는 전년 대비 50세 미만은 20.3%, 50대 30.6%, 60대 40.7%, 70세 이상 

55.0% 증가하여 경영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율이 커짐. 

•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농가에서 농업보조금 증가 비율이 가장 큰 이유는 소농직불금(0.1~0.5ha까

지 120만 원)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반대로 경작규모가 가장 큰 경영주 연령인 50세 미만 농가의 

농업보조금 증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면적이 커질수록 면적당 직불금 지급액이 줄어들도록 직불

제를 설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현안분석 15

(기타공적보조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농가당 191만 원 증가, 경영주 50세 미만 농가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음. 

•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2020년 농가의 기타공적보조

금은 전년 대비 24.3% 증가함. 

• 경영주 연령대별로 50세 미만과 50대는 각각 575만 원, 412만 원으로 평균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으

며 60대 997만 원, 70세 이상 1,131만 원으로 평균보다 많은 금액을 받음.

• 경영주 연령 50세 미만 농가의 증가 비율(76.0%)이 가장 컸음. 반대로 가구원 수가 적은 경영주 연령

인 60대와 70세 이상의 증가 비율은 각각 18.1%, 21.4%로 나타나 가구원 수로 차등 지급(40

만~100만 원)한 재난지원금이 연령대별로 기타공적보조금의 증가율에 큰 영향을 끼쳤음.

• 경영주 연령 60대 미만과 60대 이상 간 기타공적보조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만 60세 이

상부터 수급권을 얻는 국민연금과 만 65세 이상부터 수급권을 얻는 기초노령연금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표 11> 경지규모/영농형태별 농업공적보조금 변화 비교(2019~2020년)

단위: 천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경지
규모

0.5ha 미만 542 1,084 542(99.9)

0.5~2ha 미만 2,010 2,828 818(40.7)

2~5ha 미만 5,695 7,531 1,836(32.2)

5ha 이상 12,129 14,882 2,753(22.7)

영농
형태

논벼 3,948 5,681 1,733(43.9)

과수 3,503 5,364 1,860(53.1)

채소 2,419 3,146 727(30.1)

축산 7,088 7,580 493(7.0)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경지규모별 농업보조금) 소농직불금의 영향으로 0.5ha 미만 농가 농업보조금 증가율 최대

• 공익직불제의 역진단가 설계 영향은 경지규모별 농업보조금 증가율에 단적으로 나타남. 농업보조금 

증가액 자체는 경지규모가 클수록 많았으나 반대로 증가율은 경지규모가 작을수록 높아 0.5ha 미만 

농가의 농업보조금 증가율(99.9%)이 가장 높았음. 

(영농형태별 농업보조금) 축산 농가가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수령하지만 공익직불제 영향 미미

• 축산 농가는 758만 원의 농업보조금을 받아 주요 영농형태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나 전년 대

비 49만 원(7.0%) 증가에 그쳐 공익형 직불제는 축산 농가의 소득에 제한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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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익직불제 단가가 지급되기 때문에 과거에 밭직불제로 논보다 낮은 단

가(ha당 55만 원)를 받던 과수 농가의 농업보조금 증가율(53.1%)이 가장 높았음. 

• 다만 채소 농가는 농업보조금 증가율이 과수 농가와 비교해 낮았는데 채소 농가 농지 일부는 지난 3

년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아 공익형 직불제 지급 농지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추측됨.5)

(가구원 수·연령별 기타공적보조금) 경영주 65세 이상 농가의 기타공적보조금 1천만 원 초과 

• 농가경제조사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농가의 기타공적보조금이 2인 이상 모

든 가구원 수에서 1천만 원을 초과함. 따라서 고령농일수록 기타공적보조금이 소득원천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고령농가 소득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임

을 나타냄. 

<표 12> 가구원 수·연령별 기타공적보조금 변화 비교(2019~2020년)

단위: 천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19~202년 증감분(증감률)

65세 미만 6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평균 4,632 9,578 6,146 11,332 1,514(32.7) 1,754(18.3)

2인 4,411 9,453 6,147 11,240 1,736(39.4) 1,786(18.9)

3인 5,315 10,230 6,327 11,524 1,012(19.0) 1,294(12.6)

4인 4,179 12,610  5,234 13,772 1,055(25.2) 1,162(9.2) 

5인 이상 4,906 9,240 7,393 11,759 2,487(50.7) 2,518(27.3)

주: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5) 공익형 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중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채소 농가 일부는 경지규모가 작아 과거에는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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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농가의 소득불평등도 변화 추이

1.1. 소득분위별 농가 특징

소득이 낮을수록 채소 및 논벼, 고령, 소규모 농가 비율 증가 

(영농형태) 소득이 낮은 그룹일수록 채소 및 논벼 농가의 비율이 크고, 소득이 많은 그룹일수록 겸업 및 축산 농

가의 비율이 크게 나타남.  

• 1분위 그룹에서의 채소 및 논벼 농가의 비율은 각각 36.7%, 26.8%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점점 감소하여 소득 5분위 그룹 내 채소 및 논벼 농가의 비율은 각각 13.5%, 

10.4%임.

• 반면 1분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4.0%)과 2종 겸업농가(9.0%) 비율은 5분위에

서는 각각 13.0%, 49.5%로 높게 나타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3> 2020년 소득분위별 영농형태별 비율

자료: 통계청(2020).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8 2020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요인

(경영주 연령)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농가의 비율이 증가

•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1분위의 경우 68.3%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5분위의 경우 

이보다 47.1%p 낮은 21.2%임. 

• 5분위에서 가장 비율이 큰 경영주 연령대는 60~69세(44.0%)이며, 다른 소득 그룹과 비교하여 

50~59세(29.3%) 비율이 큼. 

<그림 4> 2020년 소득분위별 연령대 비율

자료: 통계청(2020).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2. 소득 5분위별 농가소득 변화

2020년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큰 폭의 소득 증가를 경험하는 동시에 소득불평등도는 완화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소득 1분위이며, 가장 낮은 그룹은 5분위

• 2020년 1분위 가구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1.6% 증가하였으며, 2분위는 15.3%, 3분위는 12.9%, 4

분위 10.9%, 5분위 4.4%로 증가하여,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임.

• 5분위 배율은 7.64로 전년 대비 14.2%가 감소하여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소득불평

등도는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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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농가소득 5분위 변화(2019~2020년)

단위: 천 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 배율

2019년 11,450 20,909 31,718 47,389 101,884 8.90

2020년 13,924 24,103 35,795 52,566 106,353 7.64

증감분(증감률) 2,474(21.6) 3,194(15.3) 4,077(12.9) 5,177(10.9) 4,469(4.4) (-14.2)

주 1)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2) 농가소득 구성 항목(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중 0 미만은 수치는 0으로 처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농가소득을 재집계함.6) 

3)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집단의 평균 소득)/(소득 하위 20% 집단의 평균 소득)으로 계산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소득 계층별 농가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 차이

1~4분위에서는 이전소득이, 5분위에서는 농업소득 증가가 소득 증가를 견인

• 이전소득 비율이 높은 1분위 가구는 공익직불제, 재난지원금 등 공적보조금의 증가가 농가소득 증대

를 이끌었으며 2, 3, 4분위 가구 역시 이전소득 증가액이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침.

• 반면 5분위 가구는 농외소득은 감소,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했으며 이 중 농업소득의 증가액이 

가장 높아 고소득 농가는 농업소득 증가로 인해 농가소득이 증가함.

<표 14> 농가소득 분위별 소득원천별 소득 증감 비교(2019~2020년)

단위: 천 원, %

소득

계층

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농업

소득

농외

소득

이전

소득

농업

소득

농외

소득

이전

소득

농업

소득

농외

소득

이전

소득

1분위 1,650 1,505 6,952 1,951 1,636 8,984 300((18.2) 132(8.7) 2,032(29.2) 

2분위 4,564 4,945 9,535 4,807 5,330 12,149 243(5.3) 386(7.8) 2,613(27.4) 

3분위 7,800 10,087 11,666 8,394 10,230 14,861 594(7.6) 143(1.4) 3,195(27.4) 

4분위 10,580 20,821 14,007 12,405 20,251 17,844 1,825(17.3) -570(-2.7) 3,837(27.4) 

5분위 33,991 49,454 13,976 38,893 45,849 17,473 4,902(14.4) -3,605(-7.3) 3,497(25.0) 

주 1) 전국 승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2) 농가소득 구성 항목(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중 0 미만은 수치는 0으로 처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농가 소득을 재집계함.

3) 소득원천별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6)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은 농가에 따라 항목별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OECD의 지침에 따라 그 값을 0으로 처리한 후 합쳐서 계산함(우

병준 외 2017). 따라서 농가소득의 지니계수는 실제 불평등도를 과소 계산할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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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요약 및 시사점

1.1. 2020년 농가소득 변화와 요인

2020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

• 2020년 농가소득은 이전소득 증가와 농산물 판매 호조로 4,503만 원을 기록하였음.

•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도농 간 소득 격차가 감소하였고 농가 간 소득 양극화도 완

화되었음.

2020년 농가소득에는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발생이라는 외부 환경요인과 정부의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

코로나19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

• 코로나19로 인해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고용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농가의 노무비가 감소

하였음.

•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음식점업이나 체험활동 등에서의 겸업수입이 감소함.

농업소득 상승을 견인한 것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임.

• 역대 최장 장마 일수, 일조량 부족 등 자연재해로 인해 다수 노지작물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함.

• 수요 측면에서는 외식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가정 내 식사가 증가하면서 농산물 소비량 감소 폭이 크지 않았음.

코로나19 대책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공익직불제 시행 및 쌀 변동직불금 지급, 농업재해보험금 지급 등 정부

의 직접 지원 정책이 농가소득 상승에 크게 기여

• 재난지원금은 도시 가구의 농산물 소비 여력을 증가시켜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

으로 추정됨.

• 역대 최대 규모의 재해보험금 지급과 변동직불금은 농업소득의 증가를, 고정직불금과 공익직불금의 

지급은 이전소득의 증가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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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사점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영위험은 상존하므로 경영위험관리 정책을 강화할 필요

• 2020년은 농산물 가격·수급이 농가에 유리하게 작용한 해였으나 농산물 수급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이 중요함.

• 특히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농업정책보험을 포함한 경영위험

관리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정책보험 가입 확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보험료 현실화를 

위하여 요율체계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저소득 고령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 2020년에는 농가 간 소득 격차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농가가 저소득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에는 영세 고령 농가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지속할 수 있

도록 노후 소득안전망 강화는 중요한 정책과제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보다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는 지원 폭을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최근 농지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장기영농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대상품을 마련

하는 등 농지연금 제도의 개선안을 발표하였음. 농지연금의 해지율을 낮추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

지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

노동력의 안정적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채소, 과수 농가의 경우 내국인을 고용하거나 자가노동을 늘리

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노동력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가에 부담이 쌓이고 있음.

•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부문 일자리 소개·알선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체계를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7)

7) 엄진영 외(2020)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공식 공급 경로가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을 주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품목과 농사 특성에 맞도록 외국

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하고 지역별 농업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노동력 공급 지원체계가 내실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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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인 가구의 농가소득 동향8)

1.1. 1인 농가의 특성

1인 가구 농가는 2인 이상 농가 대비 채소, 논벼 농가의 비율이 크며, 고령화·영세화

1인 가구 농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농가는 채소 농가, 그다음은 논벼, 2종 겸업농가 순서

• 1인 농가 중 채소 및 논벼 농가의 비율은 각각 33.2%, 28.2%였으며, 이는 2인 이상 농가의 영농형태

에서 동일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각각 8.5%p, 7.8%p 높았음.

1인 가구 농가는 2인 이상 농가와 비교했을 때 0.5ha 미만 농가 비율이 큼.

• 1인 가구 농가에서 0.5ha 미만 농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1.4%로 가장 컸으며, 이는 2인 이상 

농가에서 동일한 규모대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18.9%p 높았음.

• 1인 농가의 0.5ha 이상 농가의 비율은 48.6%로, 2인 이상 농가보다 18.8%p 낮았음.

1인 가구 농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영주 연령대는 70세 이상임.

• 1인 가구 농가의 과반수가 70세 이상의 고령농(63.7%)이며, 이는 2인 이상 농가에서 동일한 연령대

가 차지하는 비율(49.7%)보다 14%p 높은 수준임.

• 1인 가구 농가의 60대 농가 비율은 30%대로 2인 이상 농가와 비슷하지만, 59세 이하 농가 비율은 

9.4%p 낮은 5.9%로 젊은 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8) 농가경제조사는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농가로 조사된 108만 8,518개 농가를 모집단으로 하여 2단계 층화추출을 통해 총 3,000개의 

표본을 추출하며 그중 2,900개의 표본은 2인 이상 가구, 100개의 표본은 1인 가구로 구성됨. 일반적으로 농가경제조사 결과 발표 시 제시되

는 평균치는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록을 통해 1인 가구의 특성과 소득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농가 전체의 소득 동향을 파악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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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2020년 1인 가구 농가 영농형태/영농규모/연령대별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2020).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2. 1인 가구의 농가소득

전년 대비 2020년 1인 가구 농가소득은 증가

2020년 1인 가구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이전소득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3.0% 증가

• 2020년 1인 가구 농가 소득은 1,604만 원으로 2019년 1,557만 원보다 3.0% 증가함.

• 2019년 대비 2020년 농외소득은 122만 원(27.5%) 감소하였지만,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52

만 원(25.9%), 161만 원(22.4%) 증가하여 농외소득 감소분을 상쇄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농가소득은 

증가함.

2020년 1인 가구 농가소득은 2인 이상 가구 농가소득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는 농업소득 및 농외소

득의 차이로부터 기인

• 2020년 1인 가구 농가소득은 2인 이상 가구 농가소득인 4,503만 원의 35.6% 수준인 1,604만 원임.

• 소득원별로 비교해보면, 1인 가구의 이전소득은 2인 이상 농가의 61.6% 수준이지만, 그 외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은 2인 이상 농가의 20% 내외 수준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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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1인 가구 농가소득 

단위: 천 원, %

소득

1인 농가 2인 이상 농가
2인 농가 대비

비율2019년 2020년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2020년

 농가소득 15,568 16,039 471 (3.0) 45,029 35.6 

  농업소득 2,020 2,544 524 (25.9) 11,820 21.5 

  농외소득 4,443 3,222 -1,221 (-27.5) 16,608 19.4 

  이전소득 7,183 8,793 1,610 (22.4) 14,263 61.6 

  비경상소득 1,922 1,480 -442 (-23.0) 2,337 63.3 

주: 1인 농가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020년 1인 가구 농가 중 전년 대비 가장 소득이 크게 감소한 농가 유형은 축산, 대규모(5ha 이상), 경영

주 연령대 50세 미만 농가

2020년  논벼, 과수, 채소 1인 가구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축산 농가의 소득은 하락함.

• 2020년 1인 가구 농가 중 논벼(16.7%), 과수(31.6%), 채소(16.3%) 소득은 증가함. 반면 축산 농가

의 경우, 2019년 1,935만 원에서 2020년 1,175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5ha의 대규모 농가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2~5ha 미만 중규모 농가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함.

• 2020년 2~5ha 미만 농가의 소득은 2,727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9.6% 증가한 수준임. 반면 

5ha 이상 농가소득은 21.9% 감소하여 2,312만 원을 기록함.

2020년 1인 가구 농가 중 50대 농가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장 소득이 적은 연령대는 50세 

미만임.9)

• 2020년 50대 농가의 소득은 전년 대비 113.7% 증가한 3,269만 원임. 반면 50세 미만 농가의 소득

은 전년 대비 102.3% 감소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소득이 적음.

9) ‘50세 미만’과 ‘50~59세’ 연령대의 표본 수는 작으므로(5농가 미만) 해석에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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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1인 가구 농가 유형별 소득 

단위: 천 원, %

농가유형
2019년

(A)

2020년

(B) 

2인 이상 농가 

(C)

2019-2020년 

증감분(증감률)

전체 대비

(B/C)*100

영농형태

논      벼 15,299 17,860 35,275 2,561 (16.7) 50.6

과      수 14,572 19,175 40,545 4,603 (31.6) 47.3

채      소 13,189 15,343 33,893 2,154 (16.3) 45.3

축      산 19,352 11,750 81,124 -7,602 (-39.3) 14.5

영농규모

0.5ha 미만 15,187 16,149 36,378 962 (6.3) 44.4

0.5~2ha 미만 13,502 12,709 41,724 -793 (-5.9) 30.5

2~5ha 미만 21,045 27,269 57,647 6,224 (29.6) 47.3

5ha 이상 29,596 23,115 82,037 -6,481 (-21.9) 28.2

연령대

50세 미만 18,923 -433 55,277 -19,356 (-102.3) -0.8

50~59세 15,299 32,688 70,417 17,389 (113.7) 46.4

60~69세 14,572 14,148 51,160 -424 (-2.9) 27.7

70세 이상 13,189 15,641 33,899 2,452 (18.6) 46.1

주 1) 1인 농가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함.

2) ‘50세 미만’과 ‘50~59세’ 연령대의 표본 수는 작으므로(5농가 미만)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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